
키위 수출동향 및 품목정보

1. 키위

 □ 키위(kiwi fruit)는 다래과 덩굴성 낙엽과수이며, 원산지는 중국 양자강 연안이고 중국에서는 

'양도(揚桃)'라고 부른다. 20세기 들어 중국으로부터 뉴질랜드에 전해져 개량을 거듭하여 오

늘날 키위가 되었다. 열매 형태가 갈색 털로 덮여 있어 뉴질랜드에 서식하는 '키위'라는 새

와 닮아 키위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양다래, 참다래라 부르기도 한

다.

   키위는 수확한 뒤 일정 기간 익혀서 먹는 후숙(後熟) 과일로 익은 정도에 따라 맛도 다르다.
키위는 즙이 많고 단맛과 신맛이 적당해 상쾌한 맛이 있다. 신맛을 좋아하면 약간 단단할 때 
먹을 수 있고, 달콤한 맛을 즐기려면 복숭아처럼 말랑말랑할 때 먹으면 된다.

□ 키위 종류

  

                                   

그린 키위 골드 키위 레드 키위

-골드키위에 비하여 열량 72㎉ 그린
 /55㎉ 골드, 식이섬유 3.4g/1.4g, 
 탄수화물 15g/11.3g 등이 많이 
 함유

-골드키위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수의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생장을 도움

-그린키위 나무에 새로운 키위 종자를
 접붙이는 자연적인 방식으로 개량한 

제품

-한국식 식단에서 빠지기 쉬운 영양소
 인 엽산(비타민 B의 일종)이 풍부해 
 임산부에게 특히 좋음

-무화과와 그린키위를 접목시켜서
 탄생한 제품

-레드키위는 그린키위보다 작으면서 
 당도가 높음

-항산화성분인 비타민C 함량이 레
 몬의 10배 이상으로 키위 중 비타
 민C가 가장 많이 함유



 2. 영양성분

 영양성분 : 100g 기준

-키위는 사과보다 작아도 식이섬유로 꽉 찬 영양덩어리 과일이다. 키위가 다이어트의 핵심으로 떠오른    
 이유는 풍부한 식이섬유 함량이다. 키위에 든 식이섬유는 사과의 3배 수준이다. 팩틴과 같은 가용성      
 식이섬유는 혈액에 녹아 당, 콜레스테롤과 같은 영양소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반면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장 속 노폐물이 잘 배출되도록 돕는다. 변비를 개선해 몸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검버섯  
 · 잡티 생성을 막아주는 성분도 함유하고 있다. 키위는 과육보다 껍질 부위에 가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더 많다. 따라서 키위를 반으로 잘라 껍질 바로 밑 부분까지 최대한 긁어먹는 게 좋다.

3. 수출입실적

○수출실적

(단위 : 톤, kg)

구분
‘12 

수출금액
‘13

수출금액
‘14

수출금액

‘14.10월
(~10.31)

‘15.10월
(~10.31)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2 8 1,322

홍콩 0 5 1,255 133,770 1,227 60,273 470

싱가포르 0 0 49 0 0 20,995 132

일본 0 1 09 5 0 5,602 20



○수입실적

(단위 : 톤, kg)

○제주지역 키위 수출 실적

구분
‘12 

수입금액
‘13

수입금액
‘14

수입금액

‘14.10월
(~10.31)

‘15.10월
(~10.31)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66,977 43,473 52,502

뉴질랜드 54,586 30.580 46,466 15,664
,596

43,32
7

17,12
6,254

41,31
6 9.3 -4.6

칠레 12,391 11,998 7,417 3,154,
420 7,417 6,239

,101
12,94

7 97.8 74.6

이탈리아 895 1,515 1,515 662,29
9 1,515 409,1

20 1,070 -38.2 -29.4

2015년 10월 2015년 11월

월누계 월누계

중량(kg) 금액($) 중량(kg) 금액($)

7,656.3 54,441 37,175.4 246,246



4. 제주키위 관련기사

제스프리, 제주 골드키위 해외 수출  

                                                           2015.12.14.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뉴질랜드 프리미엄 키위 브랜드 제스프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제스프리 제주 
골드키위를 싱가포르로 수출한다고 밝혔다. 

최고 수준의 당도를 자랑하는 제스프리 제주 골드키위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며, 비타민C, 
엽산, 항산화성분, 식이섬유 등 다양한 필수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성장기 어린이부터 장
년층까지 모두가 즐기기에 적합한 과일이다.  
올해 싱가포르로 수출되는 물량은 20피트 컨테이너(5.8kg 박스 약 1,440개)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아
시아 시장으로 수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스프리는 지난 2004년 서귀포시와 생산 협약을 체결해 2007년 1월 제주 골드키위를 첫 유통
시켰으며 현재 150개 농가가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제스프리는 뉴질랜드, 한국, 일본, 이탈리아, 프
랑스 등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으며, 5월부터 11월까지는 남반구인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키위를, 12
월부터 4월까지는 한국 등 북반구 지역에서 재배한 키위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



제주산 키위 수출로 활로 뚫는다…4개국에 수출

2015.11.13. 연햡뉴스 – 김호천 기자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고봉주)은 13일 한라골드 품종 키위 8t을 싱가포르로 수출했다.
수출 가격은 500ｇ 투명 팩 포장 1개당 3천원이며, 수출 업무는 농협무역이 대행했다. 제주에서 개발
한 키위 품종인 한라골드가 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23일 처음 싱가포르로 레드키위 11t을 수출했다. 이어 홍콩과 말레이시아로 각각 
2t을 수출했다. 러시아로도 0.5t을 보냈다. 레드키위는 중국에서 개발한 '홍량'이라는 품종의 다른 말
이다. 이 품종은 가장 당도가 높은데 수확 후 충분히 익으면 18∼20브릭스까지 올라간다.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은 지금까지 총 23.2t의 키위를 수출했다. 60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이 영농조합
은 제주서 개발한 또 다른 품종인 제시골드와 제주에 토착화된 뉴질랜드 원산의 그린키위인 헤이워드
까지 수출 품종과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산 키위 수출이 이처럼 활기를 띠는 것은 국내 저장·유통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상명대학교 양용
준 교수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한 특별한 저장, 유통기술이 접목됐기 때문이다.
키위의 후숙 호르몬 발생을 억제하는 양 교수의 특허 기술과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후숙 촉진제를 접
목해 수입지에서 신선한 키위를 유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양 교수의 기술로 레드키위를 선박으로 수입지까지 옮기는 동안 천천히 익게 해 현지 소
비자들이 적절히 익은 키위를 먹을 수 있게 했다.
반대로 한라골드와 그린키위는 수입지까지 후숙되지 않은 상태로 보내고 현지 수입상들이 농촌진흥청
이 개발한 후숙제로 익혀서 유통하도록 했다.
키위는 대표적인 후숙과일이다. 이 가운데 레드키위는 빨리 후숙되고, 한라골드·제시골드·그린키위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후속된다.
제주키위산학협력단과 제주농업기술센터도 제주산 키위의 수출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비주얼사전)/KITA국내무역 수치/KATI지역별수출입실적/쿠키뉴스/연합뉴스


